
THE TOWN NEWS 63July 30, 2018   Vol. 1222여성

연애를 하면 마치 구름 속을 걷는 기분이다. 사랑에 빠

진 사람은 얼굴도 예뻐진다고 한다. 하긴 사랑하고 사

랑 받으면 얼굴도 화사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. 말하

지 않아도 티가 나고 숨길 수 없는 감정, 연애란 바로 이

런 것이다. 

그런데 이런 연애를 하면 자랑하고 싶은 게 인간 심리

다. 매력적인 연인이나 배우자를 얻으면 더 말할 것도 없

다. 내 연인이나 배우자는 내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가치 

있는 사람인지 드러낸다. 하지만 인간에게는 남 몰래 하

는 연애에서 짜릿함과 기쁨을 느끼는 심리도 있다. 왜 그

럴까?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은밀한 관계에서 더 큰 

쾌락을 느끼는 걸까?‘코메디닷컴’이 심리학 연구를 인

용해 세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다.

첫째, 비밀스러운 관계는 새로운 관계, 즉 새로운 연인

일 가능성이 높다. 

학술지‘성 행동 아카이브’에 실린 2016년 연구를 보

면 불행히도 성 만족도는 관계를 수립한 첫 해에 정점을 

찍고 계속 내려간다. 또 파트너가 친숙하면 친숙할수록 

성 욕구와 성 만족도도 내려간다. 

하지만 은밀한 관계는 원래 배우자가 아닌, 사회적으

로 용인되지 않는 새로운 파트너일 수 있다. 새로운 파트

너는 다시금 연애와 성관계가 주는 흥분도를 올린다. 즉 

익숙함에서 벗어나는 것이 관계 만족도를 높인다.

둘째, 들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짜릿함을 준다. 

‘성 행동 아카이브’에 실린 2013년 연구에 따르면 초

조함이나 두려움 같은 생리적 자극은 성적인 끌림을 강

화시킨다. 이는 함께 공포영화를 보거나 롤러코스터를 

탄 상대방에게 매력을 느끼는 현상과 맞닿아 있다. 

관계가 발각될지 모른다는 생각도 롤러코스터만큼이

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경험이고 따라서 파트너에게 느

끼는 욕구를 크게 만드는 것이다.

셋째, 누군가와 비밀을 공유한다는 점은 서로의 친밀

감을 높여준다. 

학술지‘사회 및 임상심리학’에 실린 2004년 연구에 

따르면 낭만적인 연인, 부부관계에서 비밀을 공유하는 

행위는 관계 만족도를 높이는 경향이 있었다. 게다가 성

적인 비밀, 특히 성적 욕망을 공유하는 관계에서는 성 

만족도도 높아졌다.

물론 무조건 숨기는 행동만이 질 좋은 관계를 만드는 

비결은 아니다. 인간은 아무도 모르는 내밀한 영역과 함

께 사회적 인정과 지지도 필요한 존재다. 사회적 인정과 

지지가 없는 관계는 언제 깨질지 모르게 위태롭다. 관계

가 주는 기쁨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선 사적 영역과 공적 

영역을 조화롭게 맞춰야 할 것이다.

몰래 하는 연애가 더 짜릿한 이유


